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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이 어떠한 변화 추이를 가지

고, 학업긴장의 변화가 불행감과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에 어떠한 종단적·복합적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 간의 악순환

을 방지하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긴장이론을 개념적 연구틀로 설정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의 제 2∼4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589명의 청소년 응답치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은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학업긴장의 

초기값은 불행감의 초기값 및 휴대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 학업긴장의 변화율은 불행

감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불행감의 변화율은 휴대전화 의존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업긴장

의 변화율이 불행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과 부정적 정서,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

고, 상기 변수들의 변화의 근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휴대전화 의존, 일반긴장이론,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종단적·복합적 영향

Abstract The study explores how academic strain, unhappines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adolescents have changed over time. And we conducted the longitudinal and complex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ain on unhappines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order to search the ways to prevent a 
vicious circle among them. We used general strain theory as a conceptual research frame and analysed the data 
of 1,589 respondents of the 2nd∼4th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with latent growth modeling. It was 
found that the levels of academic strain, unhappines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adolescents were 
linearly increased across time. Academic strain initial status positively affected unhappiness initial status and 
both the initial status and change rate of mobile phone dependency. The change rate of unhappiness positively 
affected that of mobile phone dependency. Academic strain change rate positively influenced that of mobile 
phone dependency mediated by unhappiness change rate. We provided useful implications to academic activities, 
negative emotion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for adolescents and suggested future studies about reasons of 
the changes of those variables

Key Words : Mobile phone dependency, General strain theory, Latent growth model,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Longitudinal and complex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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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

움으로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을 들 수 있다. 학업긴

장은 학습활동에 적응하지 못하여 유발되는 심리상태인

학습스트레스의주요 요인이다[1]. 다수의선행 연구들에

서 학업스트레스와 공부압력 등 학업긴장은우울이나 불

행감, 자살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검증되

었다[2, 3, 4, 5]. 또한, 휴대전화 의존은 미래창조과학부

[6]가 10대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29.2%)이 2, 30대보

다 높다고 밝힌바와 같이, 다수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

중적인 문제 행동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관리와 관련이

있다[7].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선

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8, 9, 10]. 중학생의 원활한 학

습활동은 휴대전화 의존에 부적으로 유의한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2]. 종단 연구 결과에서도 중학

생의 학습활동 참여가 낮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수준이 높았다[13]. 이에 대하여 몇몇 연구들은 학습활동

이 부진하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 스트레스 등 심리

적 문제가 심각해져 휴대전화에 의존하게된다고 설명하

고 있고[12, 34],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으면 이를 해소

하고 놀이 및 관계 욕구 충족을 위하여 휴대전화 의존이

나타난다고 설명한 연구도 있다[15]. 문제의 심각성은 청

소년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지 않아 이로 인

한 심리적 부적응과 비행의 위험이 성인보다 높다는 것

[16]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이

증가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17, 18].

그렇다면, 왜 학업긴장이 휴대전화 의존으로이어지는

가? 이를 파악한다면, 청소년의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

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을 매개하는

변수를 파악하여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Agnew[19]는 대표적인 청소년 비행이론인 일반긴장

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통해 청소년이 긴장 요인

(예: 학교생활 부적응, 친구 간 소외)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예: 우울, 좌절, 분노)을느끼고, 이를 해소하기위하

여 비행(예: 음주, 흡연, 폭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하였다.

Agnew[19]는 긴장의 원인이 목표달성과 긍정적 자극의

소멸 및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본 연

구가 설정한 학업긴장은 학습환경에서의 부정적 자극의

발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들은 일

반긴장이론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긴장이 학업스트레스

를 유발하여 비행행동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0,

21, 22]. 또한, 불행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일상생활 적응

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휴대전화 의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8, 23]. 이에 상기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논

의함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은 유용한 연구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더욱이 일반긴장이론은 청소년 비행 관련 다

른 이론(예: 사회학습이론, 사회유대이론 등)과 달리 청

소년이 속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24]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범계층적 비행을 다루기에 적절한 연구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Agnew[19]의 일반긴

장이론을 근거로 불행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학업긴

장 →불행감→휴대전화 의존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 학업긴

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관계를검증한바 있다. 김

정민과 송수지[12]는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에 정적 영향

을, 학업적응에 부적 영향을, 휴대전화 의존은 학업적응

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응에 대한우울의 직접 효

과는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

행연구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론을 연구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임의로 설정한 변수 간 경로를 중심으로 통

계적 검증을 시도하여 학문적 의의를 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 간의관계

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횡단 연구에 머물러, 청

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주요 변수들이 변화하는 추이와

외생 변수의 변화가 내생 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추적한 연구는 전무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긴장이 커지고, 불행감 등 부정적 정서도 강해지며, 휴대

전화 의존 또한 높아진다는 종단적 선행연구 결과들을

감안할 때[13, 17, 18], 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

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Agnew[19]의 일반긴장이론에 근거

하여 학업긴장이 불행감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

는 종단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본 연

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2013년에 표집한

제 2∼4차 한국·아동 청소년패널데이터인 초등학교 5학



Longitudinal and Complex Influence of Academic Strain on Unhappines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Adolesc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95

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종단 자료를 다변량 잠재성

장모형분석(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업긴장과 부적 정서, 휴

대전화 의존 간의 종단적·복합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들 간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다. 또한,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이본격화되고, 학습

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정서적 문제가 증폭되는 시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 양상과 상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

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습과 정서,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초기 청소년이 6학년과 중

학교 1학년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경험하는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이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양

상과 상호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검증에 초점을 맞

추었다.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틀은 Agnew[19]의 일반긴장이

론이고,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학업긴장(청소년이 학

습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험하는 긴장)이 불행감(부정

적 정서)을 매개로 하여 휴대전화 중독(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1-1. 개인 내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1-2. 개인 간 변화 추이의 차이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업긴장의 변화가 불행감과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학업긴장의 변화가 불행감의 변화를 매개

로 하여 휴대전화의존변화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외생변수의 초기값이 내생변수의 초기값

(절편)과변화율(기울기)을 예측하고, 외생변수의 변화율

이 내생변수의 변화율을 예측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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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 2∼4차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초5∼중1) 중,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1,589명의 청소년

응답치를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 Youth Panel)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위하여 2010년에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집한 3개 패널(초등 저학

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총 7,07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총 7년에 걸친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26]. 본 연구는 상기 자료 중,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

는 5학년(2011년 기준)이 6학년을 거쳐 중학교 1학년

(2013년)이 될 때까지의 총 3년 치 종단자료를 사용하였

다. 연구대상의 학년은 모두 동일하고, 남학생은 746명

(46.9%), 여학생은 843명(53.1%)이다.

2.3 측정도구

2.3.1 학업긴장

학업긴장은 민병수[27]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에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내용을 잘알고 있다,’ ‘모르

는 것이 있을 때 다른사람에게 물어본다’는역코딩을 하

였고, ‘공부시간에 딴 짓을한다’의 문항은 그대로사용하

여 합산하였다. 상기 문항은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

수록 학업긴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연차별 문항

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11(2011년), .716(2012년),

.783(2013년)으로 나타났다.

2.3.2 불행감

불행감은 김신영 외[28]가 개발한 청소년발달지표조

사의 행복감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재구성

한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총 3개 문항을 역

코딩하여 합산하였다. 상기 문항은 4점 척도로점수가 높

을수록 불행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연차별 문항의 신

뢰도는 Cronbach α= .813(2011년), .865(2012년), .838(2013

년)으로 나타났다.

2.3.3 휴대전화 의존

휴대전화 의존은 이시형 외[29]의 연구결과를 참고하

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연구진이 구성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

로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

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의 총 7개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연차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84(2011년), .894(2012년),

.898(2013년)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의 변화

(성장)를파악할수 있는 매우 적절한종단자료분석법으

로 개인내 변수의 변화양상을간단한함수로추정할수

있고, 개인간 변화 차이도검증할 수있다[30]. 다변량잠

재성장모형은 전형적인 성장모형 접근(예: 위계적 선형

모형)과달리, 시간 경과에 따른외생변수의 변화(초기값

과 변화율)로 내생변수의 변화(초기값과 변화율)를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회 실시하여 간접

효과(학업긴장→불행감→휴대전화의존)의유의성 및

효과 크기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Ver. 17과 Mplus Ver. 6.1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일반적

특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추이 

아래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업긴장은 모

든 시점에서 2점 이상(4점 만점)으로 불행감과 휴대전화

의존도보다 높았고, 불행감이 1.7∼1.8점대로 가장 낮았

다. 단, 2012년(시점 2)에는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의

수준이 동일하고, 2013년(시점 3)에는휴대전화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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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긴장보다 높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의존의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M(SD) Time 1 Time 2 Time 3

Academic stress 2.00(.52) 2.06(.51) 2.11(.56)

Unhappiness 1.74(.63) 1.76(.66) 1.86(.63)

Mobile phone addiction 1.79(.65) 2.06(.72) 2.26(.72)

Time 1: 2011, Time 2: 2012, Time 3: 201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시간 경과에 따라서는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평균값모두 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 변화 추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고,

변화 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변수별 잠재성장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각 변수별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적합도를 비교하

였다. 무변화모형은 시점별 변화율을 설정하지 않고, 초

기값만 있는 모형이어서 초기값의 요인계수를 모두 1로

고정하였고, 선형변화모형은 시점별로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하여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시점별로 0, 1, 2로 고정

하였다. 각 변수별 적용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은

아래 제시한 [Fig. 2]와 같다.

[Fig. 2] Types of Latent Growth Models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무변화모형과 선

형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세 변수 모두 선형변화

모형의 TLI, CFI, RMSEA 값이 더 양호하였다<Table

2>.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χ2값의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선형변화모형이 채택되었다(학업

긴장 Δχ2(df)=73.149(3)***, 불행감 Δχ2(df)=77.636(3)***,

휴대전화 의존 Δχ2(df)=561.678(3)***)

Types χ2(df) TLI CFI RMSEA

Academic

stress

Non-trans. 74.044(4)*** .934 .911 .105

Linear trans. .625(1) 1.000 1.001 .000

Unhappiness
Non-trans. 84.403(4)*** .913 .884 .112

Linear trans. 7.040(1)** .974 .991 .062

Mobile phone

dependency

Non-trans. 566.489(4)*** .328 .104 .297

Linear trans. 4.811(2)* .982 .994 .049

Non-trans.: Non-transformation model, Linear trans.: Linear

transformation model
*p < .05, **p < .01, ***p < .001

<Table 2> Fit Indices for Latent Growth Models

이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업긴

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선형변화모형에서의 추정

치를 살펴보면, 세 변수의변화율(기울기)의 평균값이 모

두 정적으로 유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시간 흐름에 따라 개인 내 변화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세 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

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화율 등 변화추이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Table 3>.

M(SD)

Mean Variance

Initial

status

Change

rate

Initial

status

Change

rate

Academic stress 1.998*** .060*** .138*** .020**

Unhappiness 1.726*** .064*** .196*** .045***

Mobile phone dependency 1.799*** .235*** .281*** .085***

***p < .001

<Table 3> Initial Status and Change Rates in 

Linear Transformation Models

3.2 학업긴장의 변화가 불행감과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제시한 <Table 4>와같다. 학업긴장

의 초기값은 불행감의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불행감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학업긴장의 변화율은 불

행감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긴장 수

준이 높을수록 불행감 수준이 높아지지만, 불행감의 증

가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학업긴장이 빠르

게 증가할 경우에는 불행감의 증가율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감의 초기값은 휴대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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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불행감의 변화율은 휴

대전화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의 불

행감의 초기값 수준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감의 변화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불행감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휴대전화 의

존 증가율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학업긴장 초기값은 휴대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화율

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학업긴장 변화율이 휴대전화

의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

업긴장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심해지고, 그

심해지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Path B SE β

ASI → UHI .761*** .056 .645

ASI → UHC -.124* .054 -.221

ASC → UHC 1.286*** .310 .939

UHI→ MDI .071 .064 .061

UHI→ MDC .047 .049 .073

UHC→ MDC 2.259* 1.022 1.668

ASI → MDI .427*** .087 .309

ASI → MDC .275* .139 .361

ASC→ MDC -1.887 1.311 -1.017

χ2(22)=165.760***, TLI=.921, CFI=.952, RMSEA=.064, SRMR=.027

ASI: Academic Stress Initial status, ASC: Academic Stress Change

rate, UH: UnHappiness Initial status, UHC: UnHappiness Change

rate, MDI: Mobile phone Dependency Initial status, MDC: Mobile

phone Dependency Change rate.
*p < .05, ***p < .001

<Table 4> Path Coefficient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학업긴장 → 불행감 → 휴대전화 의존의 간접효과 유

의성과 크기 비교를 분석한 결과, 학업긴장의 변화율이

불행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율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5>.

Path β SE

ASI → UHI → MDI .039 .035

ASI → UHI → MDC .047 .049

ASI → UHC → MDC -.369 .198

ASC → UHC → MDC 1.566* .710

ASI: Academic Stress Initial status, ASC: Academic Stress Change

rate, UH: UnHappiness Initial status, UHC: UnHappiness Change

rate, MDI: Mobile phone Dependency Initial status, MDC: Mobile

phone Dependency Change rate
*p < .05

<Table 5> Standardized Estimates of Specific 

Indirect Effects

이는 학업긴장이 빠르게 증가하면, 불행감도 빠르게

증가하여 휴대전화 의존도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으

로 의미한다. 단, 학업긴장의 초기값을 시작으로 한 경로

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긴장

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이 어떠한 변화 추이를 가지고,

학업긴장의 변화가 불행감과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에 어

떠한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Agnew[19]의 일반긴장이론을 개념적 연구틀로 설정하

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 2∼4차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초5∼중1) 중,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총 3년)에

연속적으로 휴대전화를 보유한 1,589명의 청소년 응답치

를 사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아래의

주요 결과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은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변수별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만족

할만한 수준이고, 무변화모형 대비 적합도가 양호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정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

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이 6학년

과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수록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

대전화 의존은 심각해지고,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을 각각 연구한 종단연구에서 검증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적변화와 일관된결과이다[13, 17, 18]. 따라서 청

소년이 진학할수록, 특히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점 전후

의 청소년에게 있어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

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위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세 변수의 변화

추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다.

둘째, 학업긴장의 초기값은 불행감의 초기값 및 휴대

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

업긴장의 변화율은 불행감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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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긴장 수준이 높을수록 불

행감 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학업긴장이 빠르게 커질

수록 불행감 증가폭도 커짐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긴장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고, 휴대전화

의존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행감에

대한 학업긴장의 정적 영향을 설명한 선행연구[31, 32,

33]와 일관되고,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학업긴장의 정적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12, 13, 17]와 일관된다. 단, 학업

긴장의 초기값은 불행감의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긴장이 높을수록 불행감의수준은 높

아지지만, 그 증가속도는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처럼 청소년의 학업긴장은 불행감과 휴대전화의존에 모

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청소년의 학업긴장 수준을 낮추고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

다. 청소년의 학업긴장이 불행감이라는 부정적 정서와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비행까지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업긴장의 변화율까지 불행감의 변화율에 악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교 입학 전의 학업긴장

의 초기값이 청소년의 정서와 휴대전화의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초등학생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긴장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불행감의 변화율은 휴대전화 의존 변화율에 정

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불행감 증가비율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의존 비율도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행감 등 부정적 정서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

신기기의 의존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18,

34, 35, 36]의 연구와일관된다. 단, 불행감의 초기값이 휴

대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영향력은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불행감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휴대

전화 의존이 높아지거나 높아지는 변화율이 증가한다고

할 수없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특

정 시점의 불행감의 수준(초기값)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감의 변화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

나 휴대전화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불행감의 변화율

에 주목해야 함을알 수 있다. 이는선행연구에서는 다루

지 못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분석을 통해서 밝혀낸 차

별화된 연구결과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불행감 등 부정

적 정서의 현재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 불행

감의 악화 속도가 빠른 청소년을최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심리치료나 휴대전화 의존 방지교육 등의 대처에 집중해

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불행감 악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휴대

전화 의존 방지교육 대상자 선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업긴장이 불행감을 매개로 하여 휴대전화 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학업긴장의 변화율이 불행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휴

대전화 의존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학업긴장이 빠르게 증가하면, 불행감이 빠르게 악

화되어 휴대전화 의존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업긴장의 초기값을 시작으로 불행감

을 거쳐 휴대전화 의존으로 이어진 경로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술한 학업긴장 초기값이

휴대전화 의존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와 일관되는 결과로, 학업긴장 초기값

은 불행감을 매개로 하지 않고,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업긴

장 초기값을 기준으로는 일반긴장이론으로 휴대전화 의

존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단, 학업긴장 변화율이

불행감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력은 완전매개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

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 학업긴장이 높은 청소

년을 대상으로는 불행감과 휴대전화 의존의 악화가 모두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문제를 동시에 관리

해야 하고, 현재 학업긴장에 상관없이, 혹은 학업긴장이

낮더라도 학업긴장 변화율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휴대전화 의존으로의 직접적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아 우

선적으로불행감관리에 집중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 이론인 일반긴장이론을 사용

하여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긴장과 휴대전화 의존의 초기

값이 아닌 변화율이 일반긴장이론을 적절히 설명하는 변

수임을 밝혀내어 일반긴장이론의 확대와 유용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학

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였고, 각 변수간 초기값과 변

화율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있어 연구자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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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모형 설정이 아닌 일반긴장이론이라는체계적 연

구틀을 사용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가장 큰 학술적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학업긴장과 불행감,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가 선

형적으로 정적이라는 것은 검증하였지만,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은 시도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을 지지

하는 세 변수 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에서 학업긴장 초

기값에서 시작하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모두유의하지 않

았고, 직접효과가 오히려 유의하였는데, 이는 학업긴장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의 또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긴

장이론에 근거하여 불행감 외,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다른 매개변수를 연구모형에 투입하거나 또다른 청소년

비행이론의 적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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